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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온실가스 배출이 발목?
메탄가스 최대 7.9% 유출 … 연소할 때 CO2 배출감축 이점 상쇄

미래 저탄소 에너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셰일(Shale) 가스가 석탄보다 기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와 B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 연구진은 고밀도의 혈암층에 물을 주입해 천연가스를 배

출시키는 수리학적 파쇄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메탄(Methane) 가스가 배출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천연가스는 물론 석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기후변화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셰일가스의 석탄에 비해 탄소발자국은 20년 기준으로 최소한 20% 크고 2배 이상에 달할 가능성

이 높으며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 석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크게 2가지로, 연소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와 채굴할 때 나오는 메

탄가스인데 미국 정부와 시장자료를 분석해 보면 셰일가스를 추출할 때 기존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 비해 2배

나 많은 메탄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셰일층 파쇄 과정에서 가스전의 자연적인 누출이나 고의적인 방출, 허술한 배관을 통해 대기 중으

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최대 7.9%나 된다며 연소될 때 다른 천연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이점을 상쇄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미국 환경청(EPA)이 관련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메탄가스 방출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제안했으나 일부가 법률제정을 막기 위해 EPA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조차 고탄소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환영하고 있

지만 셰일가스를 주축으로 한 천연가스 사용 확대는 현명한 전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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